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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라인 | 컬러엑스포 2004

21세기 감성문화시대의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는

‘컬러’관련 산업과 트렌드 등 모든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

‘컬러엑스포 2004’가 지난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코엑스 태

평양홀에서개최됐다.

한국색채학회와코엑스, MBC문화방송의공동주최로열린이번

엑스포는‘컬러 포유(Color For You)’를주제로 트렌드 제품관∙

색채소재관∙디지털 컬러관∙색채전문기기관∙컬러 파크 등 세분

화된 전문관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제품과 컬러 트렌드를

선보였다.

트렌드 제품관에서는 색채를 마케팅 전반적으로 사용한 다양한

제품이 산업별로 전시됐고, 디지털 컬러관에서는 입력된 색이 디

스플레이, 프린터, 스캐너, LED등을 통해 출력되는 색에 대한 모

든 제품과 이슈를 다뤘다. 또 색채전문기기관에서는 색을 측정하

고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는 시스템 등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전

시됐고, 색채소재관에서는 다양한 컬러를 지닌 제품의 생산과 컬

러마케팅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재료인 안료, 도료, 내외장재 등이

전시됐다. 

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컬러 마케팅 성공사례를 비롯한 각

종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와 보디페인팅 퍼포먼스, 천연색 체험

등 색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, 컬러 교육 프로그램 등

다채로운행사가이어졌다.

또 색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업체와

제품을 심사해 시상하는‘한국색채디자인 대상’및 디자인의 모든

세분영역이 참여하는 색채디자인 경연대회인‘한국색채디자인대

전’도함께개최돼참관객들의관심을끌었다. 

주최측 관계자는“최근 컬러가 기업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에 미

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이번 행사가 기업의 트렌드 제품 개발

촉진및마케팅효과제고와국내색채관련산업발전의전기를마

련하는계기가될것으로본다”고밝혔다.

한편, 이번 엑스포를 맞아 컬러엑스포 사무국이 최근 코엑스몰

을방문한직장인22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바에따르면조사

대상의 92.6%가 제품 구매시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응답해

20�30대 직장인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색상에 큰 비중을

두는것으로나타났다. 또상품구매시색상이얼마나중요한영향

을미치는가에대해서는50�70% 정도의비중을두고구매한다는

대답이 48%, 70�100%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응답이 36.7%를 각

각차지했다. 

상품구매시가장선호하는색상으로는흰색이27.1%로가장많

았고, 검정 18.8%, 파랑 16.6%, 빨강 7.9%, 보라 7%, 녹색 5.7%,

노랑2.6% 등의순으로나타났다. 앞으로유행할것으로예상되는

색상은 보라 28.8%, 녹색 16.1%, 빨강 11.4% 등으로 원색 제품에

대한구매의지가강한것으로조사됐다. 

컬러엑스포사무국관계자는“컬러는구매력을증가시키는가장

중요한 변수”라면서“컬러TV와 영화, 비디오, 패션잡지 등의 영향

아래자란20~30대의감성을자극하는컬러마케팅이더욱가속화

될것”이라고말했다.

21세기 감성문화시대
컬러 트렌드 한눈에 조망
참관객 4만여명 몰려 성황 … 직장인 84.7% 제품 구매시 컬러에 좌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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